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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인내천과 대순사상 삼요체의 비교연구

43)김 용 환 *

◾국문요약

동학에서는 인간이 한울님으로 성화(聖化)된 상태를 ‘인내천(人乃

天)’이라고 한다. 동학의 성ㆍ경ㆍ신은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울님을 

믿고, 한울님을 공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지극정성으로 실천함을 요체

로 삼아 인내천의 구현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순사상 삼요

체는 종교의미의 성ㆍ경ㆍ신으로 동학 도덕 의미의 성ㆍ경ㆍ신과 구

별된다. 대순사상 삼요체의 성ㆍ경ㆍ신은 도덕적 자각을 벗어나서 절

대자로서 상제를 신앙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로서 성ㆍ경ㆍ신은 

상제 의지가 실현된 지상 선경을 그 목표로 삼는다. 지상 선경 건설에 

동참하는 인간은 성ㆍ경ㆍ신 실천을 중시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상제에 

대한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다할 때 후천의 모든 복록이나 수명

까지 무위이화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 성ㆍ경ㆍ

신은 상제 모시는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상제의 강림과 천지공사(天地

公事)에 그 바탕을 두고, ‘무자기(毋自欺)’의 교리 차원과 ‘무위이화(無

爲而化)’의 철학 차원으로 구체화한다.

이 글에서는 대순사상 삼요체 성ㆍ경ㆍ신을 동학사상 인내천에서 

강조하는 도덕 의미와 구별되는 신앙 의미에서 이루어지게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꾀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순사상 성ㆍ경ㆍ신 삼요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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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동학 인내천과 비교하여 상제 신앙과 

대비하는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동학사상의 도덕 의

미와 대순사상의 종교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니니안 스마트

(Roderick Ninian Smart, 1927~2001)의 종교현상학 방법을 활용한

다. 이를 통해 종교현상의 질적 차원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표로 동학 

인내천의 윤리적 차원 및 법적 차원과 대순사상 삼요체의 교리적 차

원 및 철학적 차원을 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통기반의 영성구현이 

인간존엄의 삼투연동 계기임을 규명한다.

주제어: 동학 인내천, 대순사상 삼요체, 윤리적 법적 차원, 교리적 철

학적 차원, 인간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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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동학 인내천과 대순사상 삼요체는 상관연동

을 이르고 있다. 니니안 스마트(Roderick Ninian Smart, 1927~2001)

는 종교현상학에서 주목할 인물이다. 그의 공헌은 종교차원에 대한 비

교 분석틀을 제공한 점에 있다. 그의 다차원적 종교구조는 ‘세계관 분

석’ 이론으로 통합되었다. 특히 그의 세계관 분석은 종교현상학의 핵심

을 이룬다. 후설 현상학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종교현상을 인간의 경

험으로 조망한 데 특색이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동학 인내천과 대순

사상 삼요체 비교분석에 있어 니니안 스마트의 종교현상학 방법이 유

용하다. 이는 양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성회통을 꾀

할 수 있다.

아울러 동학 인내천과 대순사상 삼요체에 관해 비교분석을 꾀함으

로 종교문화 인식에 나타난 영성 지평 융합을 꾀할 수 있다. 그의 종

교현상학 분석은 성스러움의 차원: 세계의 신념 분석(Dimensions of 

the Sacred: Anatomy of the World’s Believes, 1996)에서 보다 

구체화 된다.1) 그는 처음에는 종교의 여섯 차원 분석을 위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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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할애했지만, 그 후 두 차원을 추가했다. 추가 차원은 종교의 정

치 차원과 종교의 경제 차원이었다. 그런데 종교의 정치 차원은 효과 

위주로 짧게 언급했고, 종교의 경제 차원은 그 효과마저 철저히 분석

되지 않았다. 이에 신뢰수준 차원은 종교의 아홉 차원으로, 교리 또는 

철학 차원, 의례 또는 실천 차원, 신화 또는 서사 차원, 경험 또는 정

서 차원, 윤리 또는 법적 차원, 사회 또는 조직 차원, 예술 또는 물질 

차원, 그리고 정치 차원, 경제 차원이다.

이처럼 1968년, 여섯 차원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989년, 

일곱 차원, 1996년, 아홉 차원으로 확장이 되었다. 아울러 종교현상은 

역사 현상이지만 역사를 벗어나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 범 역사 차원

으로 교리, 신화, 윤리 차원으로 한정된다. 동학 인내천과 대순사상 

삼요체는 근대 이후 종교현상으로 신화 차원을 전제하지 않기에, 교리 

차원과 윤리 차원이 핵심적 분석 대상에 해당된다.

먼저 동학 인내천은 윤리 또는 법적 차원과 상관한다. 윤리 차원은 

개별적 행동과 상관하고, 윤리강령은 공동체를 규제하는 법적 차원으

로 자리매김한다. 종교는 제도화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성직자와 평

신도 사이에는 눈에 띄는 규범적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법적 차원은 

행동반경을 상당히 제약하는 경향이 있기에, 스마트는 도덕 차원의 여

러 원리가 종교 전통에 녹아들어 가서 다양한 형태의 규범적 행동 동

기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2) 이에 윤리 차원과 법적 차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동학의 인내천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리는 신앙과 의식이라는 상징 언어를 통해 드러나기에 지적 

통찰력을 드러낸다. 교리체계는 체계로 짜인 일련의 교리로 구성된다. 

또한 교리는 동일 주제를 설명하거나 인과 차원에서 상호 관련을 맺

는다. 종교 교리를 관할하는 종교 지도자에 따라 경직된 조직으로 강

1) Smart N. Dimensions of the Sacred: An Anatomy of the World’s Belief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p.9-10.

2) 같은 책,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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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에 사회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철학 차원을 함께 

살릴 필요가 있다.3) 

철학적 태도 기능으로 교리는 실존적이며 철학 메시지를 함축함으

로 교리와 생활 경험 차이를 해소하게 된다. 또한 철학적 기술 기능으

로 초월과 일상을 기술함으로 인식론적 이해를 확장한다. 그리고 철학

적 화해 기능으로 모순을 해결하고 적응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감당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기능들을 조망할 때, 교리적 차원과 철학적 

차원을 병행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순사상 삼요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현상학에서 항목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관

한 언급을 종교현상에 대한 내면적 이해라면, 그 밖일 것들과 연결 맺

도록 관련 사항을 언급함은 외면적 설명이다. 이처럼 윤리 법적 차원

의 인내천 동학과 교리 철학적 차원의 대순사상 삼요체를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영성회통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동학 인내천

1. 도성입덕의 윤리적 차원

수운은 한울님 모심의 시천주(侍天主)를 표방하고, 해월은 한울님 

양육의 양천주(養天主), 그리고 의암은 한울님 실현의 체천주(體天主)

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갖추었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에서 도성입덕의 윤리 차원으로 한울님 실현을 이 땅에 구현

하고자 했다. 한울님 실현은 인간의 본성과 상관하며 우주의 ‘한’ 생

명에 대한 윤리 실천과 연동한다. 인간은 한울님의 신성 자각으로 만

3) 같은 책, pp.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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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근원에 대한 성실과 공경, 믿음을 갖추게 된다. 수운은 도성입덕을 

위한 ‘성경신’을 동학 정신으로 풀이하면서 이 길로 도성입덕(道成立

德)으로 보았다. 성경신은 수운의 사상으로 생명 본체 작용을 신령과 

기화로 풀기에 회통을 이룬다. 

성경이자 지켜내어 차차차차 닦아내면 

무극대도 아닐런가. 시호시호 그때 오면 

도성입덕 아닐런가.4)

이처럼 도성입덕을 이루는 윤리 차원에서 인내천 구현의 성ㆍ경ㆍ

신을 고찰할 수 있다. 수운은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ㆍ경ㆍ신 석 자이니라.”5)

고 하여 한울님 모시는 윤리적 실천으로 성ㆍ경ㆍ신을 강조했다. 해월

도 수운의 도를 잇고, “우리의 도는 오직 성ㆍ경ㆍ신 세 글자에 있느

니라. 만일 큰 덕(大德)이 아니면 실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요 성ㆍ경

ㆍ신에 능하면 성인이 되기가 손바닥 뒤집듯 쉽다.”6)고 했다. 동학의 

인내천에 이르는 도성입덕의 성ㆍ경ㆍ신은 대덕(大德)을 지닌 자가 능

히 실천하고,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성인(聖人)을 이루어 인내천의 자

기실현을 구현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운이 말하려는 성(誠)은 과

연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운은 “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나의 마음이 잃

어지지 않았는지를 헤아려 보라”7)고 풀이했다. 한울님 모심의 마음 

지킴으로 정성이 이루어진다. 마음 지킴의 도리로서 한울님을 정성으

로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 정성으로 한울님을 모시면 한울님과 자신

의 심신이 일치되는 ‘동귀일체(同歸一體)’를 경험하고, 만사지(萬事知)

4) 龍潭遺詞 ｢道修詞｣.
5) 東經大全 ｢座箴｣,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 三字.”

6) 海月神師法說 ｢誠ㆍ敬ㆍ信｣, “吾道 只在誠敬信, 三字, 若非大德, 實難踐行, 果能誠
敬信, 入聖如反掌.”

7) 東經大全 ｢前八節｣, “不知誠之所致, 數吾心之不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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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취하게 된다. 또한 수운은 한울님으로부터 영부(靈符)를 받아 그

것을 불사약(不死藥)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에게 권유했다. 그런데 먹는 사람에 따라 효험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먹는 자의 정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울님에 대한 

지극정성이 없으면 영부(靈符)도 그 효능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정성이 지극해야 한울님이 감응하고 한울님 모심의 정성과 공경이 

쌍두마차를 이루어야 그 지극함을 유지한다. 수운은 “공경(敬)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잠시라도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모앙심(慕仰心)’

을 늦추지 말라.”8)고 하며 잠시도 잊지 말고 한울님 공경의 자세로 

마음을 새롭게 일깨우는 것을 ‘경(敬)’이라 했다. 한울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나 깨나 긴장되고 깨어있는 상태이다. “일일 시시 먹는 음식 

성경이자(誠敬二字) 지켜내어 한울님을 공경하면 자아시(自兒時) 있던 

신병(身病) 물약자효(勿藥自效) 아닐런가.”9)하며 지속적인 공경을 강

조했다. 

해월의 한울님 양육에서도 한울님을 공경함은 사람을 공경하라는 

말과 상관연동을 이룬다. 해월은 사람 공경하기를 한울님 공경하는 것

과 같이 하라는 뜻으로도 경을 사용했다. 여기서 경천(敬天)은 경인

(敬人)으로 나타나고, 또한 한울님은 만사 만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기에 만사 만물 모두 한울님 아님이 없다. 결국 경천은 경물(敬物)

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특히 수운은 먼저 믿고 그다음 성과 경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시천주에 대한 올바른 실천이 확고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

서 수운은 믿음(信)에 대하여 이같이 풀이하면서, 실천에 ‘믿음(信)’을 

두었으니, 성이나 경보다 믿음으로 모심(侍)의 선행(先行)이 이루어져

야 비로소 ‘성경신’을 제대로 갖춤으로써 마침내 도성입덕에 이른다고 

보았다.

8) 東經大全 ｢前八節｣, “不知敬之所爲, 暫不弛於慕仰.”

9) 龍潭遺詞 ｢勸學歌｣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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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 도(道)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된다. 신(信)의 

글자를 풀어보면 사람의 말이란 뜻이니 사람의 말 중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 그 중에 옳은 말은 취하고 그른 말은 버리되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해야 한다. 한 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신(信)이니 이같이 닦아야 그 정성을 이루느니

라. 정성(誠)과 믿음(信)은 그 법칙이 멀지 않다. 사람의 말로 

이루었으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하라.”10)고 하였다.

이같이 성ㆍ경ㆍ신의 실천은 인내천을 지향한다. 아울러 인내천으

로 도성덕립(道成德立)하고 도덕군자(道德君子)가 될 것으로 간주하였

다. 특히 수운은 인간이 한울님 소산으로 여기며, “한울님이 사람 낼 

때 녹(祿) 없이는 아니내네.”11)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인간이 한울님 

소생(所生)으로 간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운은 인간 운수와 

재질(才質) 등은 한울님이 정해주신 것이니 인간 스스로 어쩔 수 없다

고까지 했다. 그는 “재질(才質)을 가졌으면 나만 못한 재질이며 만단 

의아(疑訝) 두지마는 한울님이 정(定)하시니 무가내(無可奈)라 할 길 

없네.”12)라며 자신이 처한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만사 만물을 한울님 소산으로 보았다. 

세상사를 운명론적으로 본 것이라기보다, 지극정성의 실천으로 이루어

진다고 했다. 그는 “지각없는 이것들아, 남의 수도(修道) 본을 받아 성

지우성(誠之又誠) 공경(恭敬)해서 정심수신(正心修身) 하였어라.”13)하

며 당부했다. 아울러 “은덕(恩德)이야 있지마는 도성입덕 한 가지는 

정성이요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라.”14)고 하였다. 여기서 사람이 매

사 성심을 다하면 도성입덕 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고 할 것이다. 

10) 東經大全 ｢修德文｣, “大抵此道, 心信爲誠, 以信爲幻, 人而言之, 言之其中, 曰可曰
否, 取可退否, 再思心定,定之言後, 不信曰信, 如斯修之, 乃成其誠, 誠與信兮, 其則不
遠, 人言以成, 先信後誠.”

11) 龍潭遺詞 ｢敎訓歌｣ 參照.

12) 龍潭遺詞 ｢敎訓歌｣ 參照.

13) 龍潭遺詞 ｢敎訓歌｣ 參照.

14) 龍潭遺詞 ｢敎訓歌｣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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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운이 성경으로 도성입덕 하는 근거는 한울님 모심에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니 다른 먼 곳에서 한울님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한울님을 찾으라고 했다. 이는 수운의 영

성 체험,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吾心卽汝心)15)이라는 말씀에도 나

온다. 사람이면 누구나 한울님 모시는 존재라는 깨달음에 근거, 모신 

한울님을 마음에서 찾아서 자신을 갈고닦으라고 권유했다. 이것이 비

로소 인간이 한울님으로 성화하는 인내천의 도리라고 할 것이다.

한울님으로 성화된 인간은 도성입덕으로 ‘인내천(人乃天)’의 자기실

현에 도달한 존재이자 도성입덕의 결정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이 인내

천의 새 인간으로 거듭나면, 그 마음이 한울님 마음이기에 자신의 마

음을 자기가 믿고 공경하고 따름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도성입덕 

자기실현 인간으로 전환이 된다. 특히 자기실현의 인내천을 구현하려

면 심적 바탕, 수심정기를 실천해야 한다. 도덕 실천에 있어 수심정기

는 체(體)가 되고, 인의예지는 용(用)이 된다. 수도자가 수심정기를 하

지 못하면, 그는 기초 계명도 지킬 수 없고, 도성입덕을 이룰 수도 없

다. 해월 또한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쇠퇴하고 끊어지게 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다.”16)고 하여 인간과 우주가 일기(一氣)

로 내면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중시했다. 

동학에 있어 수심정기(守心正氣)는 기화지신(氣化之身)의 살아 생동

하는 혼(魂)을 불러일으키는 실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수심정기 못

하면, 내유신령(內有神靈)과 외유기화(外有氣化)에서 발생하는 기화지

신(氣化之神)이 작용하지 않기에 하눌임 모심이 어려워지고 스스로 한

울님으로 재탄생하는 인내천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 이처럼 수운은 

한울님 체험을 근거로 주문(呪文) 수행을 중시했다. 그는 주문을 강령 

주문과 시천주 본 주문으로 나누어 방법을 제시하고 시천주 본 주문

을 심학(心學)이라고 일컬었다. 이처럼 한울님 모심의 시천주는 지극

15) 東經大全 ｢論學文｣ 參照.

16) 海月神師法說 ｢守心正氣｣, “守心正氣四字, 更補天地隕絶之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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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으로 한울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 자신을 성화(聖化)하는 

길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13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 하며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

망기의(不忘其意) 하였으라”17)

그런데 수운은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의 8자 강령 

주문을 실천함으로써 신체에 기화지신의 생혼(生魂)을 일으킨다고 했

다. 수운이 말하는 마음은 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마

음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운이 뿌리가 되고 몸통이 되어야 한

다. 영(靈)이 기(氣)를 만나면 살아 움직이는 ‘영기(靈氣)’가 되고, 마

음이 기운을 만나면 생동하는 심기(心氣)로서 한울님을 모시며, 신(神) 

또한 기운을 만나야 신기(神氣)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수운은 21자 주문해석에서 기의 성격과 역할을 풀이하면서 이같이 언

급하였다.

기는 무슨 일에나 간섭치 아니함이 없고 무슨 일에나 명령하

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러나 형용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형상하

기 어렵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나 보기는 어려우니18) 

그는 기(氣)를 영(靈)과 동일시하고, 우주 만사에 개입하여 주체적

으로 작용하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강조했다. 수운이 언급한 기(氣)는 

세상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활기이며 생명에 내재하는 우주 생성의 

‘근원자(根源者)’이다. 이에 해월 또한 ‘기(氣)’를 중시하면서 마음과 

기운에 대해 이같이 풀이하였다. 

기운이 마음을 부리는가,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가? 기운이 마

음에서 나는가, 마음이 기운에서 나는가? 화(和)해 나는 것은 

17) 龍潭遺詞 ｢敎訓歌｣ 참조.

18) 東經大全 ｢論學文｣, “氣者,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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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이요 일을 쓰는 것(用事)은 마음이니, 마음이 화하지 못하

면 기운이 그 도수를 잃고, 기운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이 그 궤

도를 이탈하나니, 기운을 바르게 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

을 편하게 하여 기운을 바르게 하라.19) 

해월도 기(氣) 일원으로 ‘마음은 기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과 기를 구별치 않고 우주 생성 근원을 혼연한 일기(一氣)로 중시

하고, 기운 속에는 영(靈)이 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동학이 

평등주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전통유교의 ‘이기(理氣)’ 위계질서를 비판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로써 이 세상에 만연하지만, 내면의 기(氣)로

서 신을 믿을 수 있고, 그 신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인내천의 자기실현

을 통해 윤리적 차원의 도성입덕의 성취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2. 수심정기의 법적 차원

인내천은 수심정기의 법적 차원을 수반하는데, 이는 수심법(守心法)

과 정기법(正氣法)으로 나뉜다. 니니안 스마트는 윤리적 차원과 달리 

법적 차원은 사회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20) 수

운은 기와 마음의 관계를 ‘기체심용(氣體心用)’으로 파악하였으며, 지

기(至氣)를 우주 만유 생성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개체기운이 지기(至

氣)와 합쳐질 때, 천덕성인(天德聖人)을 이루어 인내천을 성취한다. 

먼저 수운의 수심법은 자신 기운을 천지 근본 기운, 지기(至氣)와 

합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수운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

면, 한울님 성품을 거느릴 수 있고 한울님 가르침을 받아 자연스러운 

가운데 변화할 수 있다”21)고 하여 마음을 굳게 지키는 수심(守心)법

19) 海月神師法說 ｢天地人ㆍ鬼神ㆍ陰陽｣, “氣使心乎, 心使氣乎, 氣生於心乎, 心生於氣
乎, 化生氣也, 用事心也, 心不和則氣失其度, 氣不正則心脫其軌, 正氣安心, 安心正氣.”

20) Smart N. The Religious Experience of Mankin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4), p.9. 

21) 東經大全 ｢論學文｣,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敎, 化出於自然之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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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운을 바르게 하는 정기(正氣)법으로 나누어 천심(天心)과 하나를 

이루게 됨으로써 인내천의 인간 성화(聖化)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마

음은 후천 마음으로 ‘기체심용(氣體心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신

의 기운을 지기(至氣)와 일치시켜 한울님 마음으로 거듭나는 인내천에 

방점을 둔다. 후천 마음은 수심으로 정기(正氣)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다. 기화지신(氣化之神)으로 ‘천령(天靈)’을 받아 시천주하고, 천심을 

오심(吾心)으로 지킨다고 할 것이다. 

해월의 수심법은 양천주를 위한 마음 지킴으로써 내 몸에 받아들인 

하늘을 가만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어려운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수심정기(守心正氣)22)라고 규정

하고, 잠잘 때도 능히 다른 사람출입을 알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

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다.23) 해월은 

천지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그것을 굳게 지킴을 강조했는데, 의암

도 이러한 기일원론을 고수했다고 할 것이다. 

사람이 잠시라도 마음을 정맥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수

심이요, 그 방법은 일용행사 간에 생각하고 생각하여 잊지 않고 

삼단(三端)을 서로 어김없게 하는 것이다.24) 

또한 의암은 정맥(精脈)과 삼단(三端)에 대해, 사람은 음양이기(陰陽

理氣)가 응하여 화생한 것으로 부모 포태로부터 이룬 것이며, 태어나

면 기운을 접하고 기운을 접하면 사지가 움직이고 귀와 눈이 열려 동

정을 갖추는데, 마음과 성(性)과 정(精)의 삼단에서 정(精)은 “몸의 지

령(體之至靈)”25)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암은 삼단을 말하면서 마음은 

기운, 성품은 바탕, 그리고 정(精)은 ‘뇌골폐부(腦骨肺腑)’ 인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사람 움직임에 대해 마음이 먼저 발동, 정(精)을 움직이

22) 海月神師法說 ｢守心正氣｣, “守心正氣, 萬難中第一難也.”

23) 海月神師法說 ｢守心正氣｣, “雖昏寢之時, 能知他人之出入, 能聽他人之言笑.”

24) 義菴聖師法說 ｢衛生保護章｣ 참조.

25) 義菴聖師法說 ｢覺世眞經｣, “精者何也, 曰體之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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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이 발동,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26) 

의암은 수심법으로 마음이 잠깐이라도 정(精)과 맥(脈), 그리고 혈

(血)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마음이 신(神)이요 신(神)은 기운(氣運)이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특히 “음양의 합덕으로 체(體)를 갖춘 것

이 성(性)이요 ‘밖으로 영이 접(外有接靈)’하고 ‘안으로 강화하는 것(內

有降化)’이 마음”27)이라고 하여, 마음이 비록 기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영기(靈氣)’로서 작용하여 한울님 말씀이 내재한다고 보았다. 결국 의

암은 한울님을 체화하는 ‘체천주(體天主)’ 관점에서 심ㆍ성ㆍ정 삼단의 

조화를 강조하고, 삼단의 주재(主宰)가 마음이기에 마음 단속으로 수

심을 한다고 했다. 그는 한울님 나라를 땅에 구현하는 체천주 통해 수

심 가치를 강조했다고 할 것이다.

수심정기의 또 다른 법적 차원은 정기법(正氣法)이다. 수운은 한울

님 모심에 앞서 한울님 영기(靈氣)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령주문(降靈呪

文)의 8자를 활용함으로써 기화지신(氣化之神)을 얻게 된다고 했다. 

수운은 한울님의 도와 운은 동학이나 서학이나 같지만 구체적으로 드

러나는 이치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했다. 

서양인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한울

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자기 몸만을 위하여 빌 뿐이다. 

몸에는 기화지신이 없고 학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

식은 있으나 자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주문이 없는지

라. ‘도는 허무한데 가깝고 학은 한울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다름이 없다고 하겠는가!’28) 

이처럼 수운은 동학의 특이성으로 기화지신(氣化之神)이라면서도, 기

독교인들의 몸(身)에는 ‘氣化之神’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강령의 법

26) 義菴聖師法說 ｢衛生保護章｣ 참조.

27) 義菴聖師法說 ｢覺世眞經｣, “陰陽合德, 而俱體者, 謂之性, 外有接靈而內有降話者, 
謂之心也.”

28) 東經大全 ｢論學文｣, “道近虛無, 學非天主, 豈可謂無異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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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降靈之法)’으로 ‘외유기화 내유신령’을 깨닫지 못하여 한울님을 자기 

몸에 모시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들에게 한울님 가르침이 없다

고도 했다. 수운은 지극정성으로 강령주문과 한울님 주문을 외워 한울

님 ‘영기(至氣)’ 받고 기화지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다. 지극한 정성

으로 주문 외워 항상 한울님을 생각하면, 기화지신은 몸에 머무르지만, 

잠시라도 생각이 주문과 한울님으로부터 떠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직 강령주문을 사용하여 밖으로 ‘강령지기(降靈之氣), 안으로 ‘강화지

교(强化之敎)’를 이루어야 ‘기화지신’으로 한울님을 각자 마음에 모시면

서, ‘각자불이(各者不移)’ 수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심을 하

는 생명은 각자를 사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바꿀 수 없는’ 공

(公)적 가치와 상통시킨다.29) 여기서 공사상통(公私相通)이 이루어지면 

공사(公私) 상통하는 ‘한’의 영성 작용이 원만하다고 보았다.

또한 ‘접령강화(接靈降話)’로 ‘기화지신’을 이루어야 한울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고, ‘접령강화’로 기화지신을 이루되 정기법으로 나아가야 한

울님 모심이 수월해진다고 했다. 한울님을 모시되 한울님 마음으로 한

울님 기운을 바르게 펼치는 것이 정기법의 요체이다. 한울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정기법을 실천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수운은 영

성 체험을 통한 한울님 모심과 수심정기를 강조하면서, ‘접령강화(接靈

降話)’와 수심정기(守心正氣) 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내 마음이 네 마

음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한울님 모심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었다. 

바른 기운 속에 바른 마음이 깃들기에, 정기(正氣)는 한울님을 내 

마음에 깃들이게 하는 법이다. 법적 차원에서 수심정기는 한울님 믿음

을 마음에 굳게 지키고 한울님 모시는 ‘성경신’ 자세를 다잡아 인내천

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는 도성입덕(道成立德)으로 나아가

는 마음 바탕을 이룬다. 수운은 “인의예지는 옛 성인이 가르친 것이요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30)고 말하며 동학의 

29) 윤노빈, ｢동학의 세계사상적 의미｣, 한국사상 12 (1974), p.309, ‘함께’에서 떨어
져 나가면 각(各)이 되고 개체의 사(私)가 된다. ‘불이(不移)’는 ‘내가 공공으로 상통
함이다.’

30) 東經大全 ｢修德文｣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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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수행 요체로서 삼았다. 동학은 한울님과 내면 소통하기에, 니니안 

스마트는 동학을 무속으로 보지 않고 변화를 창조적으로 제어한다고 

인식하였다.31) 

그는 동학이 한국 전통과 서학 주제들 결합에 주목하고 퀘이커교를 

연상시킨다고 보았다. 그가 동학과 퀘이커교를 유사하게 본 근거는 마

음에 내재하는 신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학은 전통적인 유불

(儒佛)만으로 역사 혼란으로부터 한국인을 구하기에 부족하기에 새로

운 형태의 종교이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니니안 스마트가 보

기에 동학의 가르침에는 유교 덕목과 불교 윤리, 도교 신념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면서, 유교의 사회차별, 불교와 도교의 사회 금단현상을 

동시에 비판했기에 종교현상 이해에 있어 판단중지에 묶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32)

동아시아의 전통 개념과 달리, 동학의 신은 범신론적으로, 모든 인간

에게 거주할 수 있기에 만인은 신성하며 평등하다고 보았다. 이는 동

학의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원천을 이룬다. 이로써 많은 추종자가 부패

한 지방정권과 증가하는 일제 영향력에 저항하면서 동학농민혁명

(1894~1895)에 가담했다. 그 결과 동학교도들은 종교박해를 경험한

다. 수운과 해월은 처형당했다. 그런데도 이 운동은 살아남아 제3대 교

주, 의암 손병희(1861~1922)의 주도로서 1905년, 천도교로 바뀌었다.

동학의 신은 인간과 내면으로 소통하는 지기(至氣)이다. 동학은 ‘서

학’과 대조를 이루는 데, 동학에서 바라보는 서학의 신에 대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뿐이라고 했다. 그들의 종교는 공허에 가깝고, 그들 가

르침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주님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까지 했다. 수

운이 보기에 서학은 하늘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에 도성입덕

에 이를 수 있는 윤리적 차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결국 수운은 서학이 지상 중심이고 이기적이며 신에 대한 무례함까

31) Smart N. Dimensions of the Sacred: An Anatomy of the World’s Belief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57.

32) Smart N. The Phenomenon of Religion (London: Macmillan Press, 1973),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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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포한다고 말하면서 동학의 우월적 영성을 강조했다. 1860년, 천

주가 수운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서학 대신 자신에게 신비한 부적

과 주문을 전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동학 정신은 존엄한 인간은 한

울님을 모시면서, 양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땅을 한울님 나라로 

만들어 인내천을 체화시키려는 도성입덕 개벽 정신이다.

Ⅲ. 대순사상의 삼요체

1. 무자기(無自欺)의 교리적 차원

대순사상은 상제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여 천지공사를 설정함으로 

수천 년간 쌓인 원한을 해소하고 새로운 후천 세계를 만든 것에서 비

롯한다. 도주 조정산은 1925년, 무극도를 창도하면서 상제를 구천응

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 상제로 봉안하고, 신앙 대상ㆍ

종지ㆍ신조 그리고 목적의 교리체계를 확립했다. 대순신앙 신조는 안

심ㆍ안신ㆍ경천ㆍ수도의 사강령과 성(誠)ㆍ경(敬)ㆍ신(信)의 삼요체로 

이루어져 있다.

대순사상 성경신은 교리적 차원으로 무자기(無自欺), 철학적 차원으

로는 무위이화(無爲而化)와 상관연동을 이룬다. 또한 심신은 침착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를 가까이 모시면서, 정신을 모아 단전에 연마하

고 영통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한다.33) 

대순사상 성경신은 교리상으로 무자기를 토대로 하며 무위이화의 

철학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성(誠)은 언(言)과 성(成)을 합해 말한 

3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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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이루게 함으로, 한결같이 상제 모시는 마음 자세이다. 또한 성은 

거짓 없고 꾸밈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것이다.34) ‘성’은 부족

함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인데, 이 사례를 본다.

박 공우의 아내가 물을 긷다가 엎어져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기동치 못하고 누워 있거늘 공우가 매우 근심하다가 상제가 계

신 곳을 향하여 자기의 아내를 도와 주십사고 지성으로 심고하

였더니 그의 처가 곧 나아서 일어나느니라. 그 후 공우가 상제

께 배알하니 웃으며 가라사대 “내환으로 얼마나 염려하였느냐” 

하시니라. 또 박 공우가 큰 돌을 들다가 허리를 상하여 고생하

면서도 고하지 않았더니 하루는 상제를 모시고 길을 가는데 갑

자기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허리를 베어버리리라” 하시더

니 곧 요통이 나았도다.35) 

이처럼 상제에 대한 정성을 지켜내면 치병하고 집안 우환도 없어진

다. 또한 동학 시천주 수련을 통해 상제를 꿈에서 본 그대로 자신 앞

에 나타난 모습에 김경학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영성 회통을 깨달았으

니, 이 또한 정성으로 말미암는다. 

김 경학이 일찌기 동학에 가입하여 三개월 동안 시천주의 수

련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꿈에 천상에 올라 상제를 뵈온 일이 

있었노라. 상제께서 어느 날 “네 평생에 제일 좋은 꿈을 꾼 것

을 기억하느냐” 하시니 경학이 상제를 천상에서 뵈옵던 꿈을 

아뢰었도다. 그리고 그는 상제를 쳐다보니 상제의 지금 형모가 

바로 그때 뵈옵던 상제의 형모이신 것을 깨달으니라.36)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

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

3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51.

3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권지 2장 1절.

36) 같은 책, 권지 2장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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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

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

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37) 

지극정성으로 상제께서 자신에게 정한 운수를 받아 누릴 것을 말한

다. 인간사는 정성이 근원 하니, 정성을 다하는 여부 따라 결과가 달

라지고 그 정성으로 천지 대운도 받을 수 있다. 상제는 일심 정성으로 

변함이 없었던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과 항일 애국 지도자, 최

익현에 대해 국가 충성심과 민중 사랑을 칭송하고 그 넋을 위로했다. 

｢대순지침｣에서 밝힌, ‘경(敬)’은 ‘예의범절을 갖추는 처신’이다.38) ‘경’

은 경건하며,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신명에 대해 외경 자

세를 잃지 않음으로 자나 깨나 상제를 믿으며 잊지 않는 영세불망(永

世不忘)으로 공경한다. ‘경’으로 임하면 타인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

세를 견지한다. 이를 지성봉축(至誠奉祝)으로 말하는 데, 그것에는 변

함없고 양면이 없기 때문이다.39) 

김덕찬도 상제권능 체험하지 못해 거만하다 공경 회복사례로써 이

같이 드러난다. 

김 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

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레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하느뇨.”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

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

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40)

37) 전경, 행록 1장 29절.

38) 대순지침, p.52.

39) 같은 책, p.1.

40) 전경, 교운 1장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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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쁜 마음으로 거부하다가 술을 마시면서 

밭에 부운 볍씨가 그대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상제를 경대

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안 필성(安弼成)이 못자리를 하려고 볍씨를 지고 집을 나서려

는데 상제를 뵈었도다. 상제께서 “쉬었다 술이나 마시고 가라”

고 말씀하셨으되 필성이 사양하는지라. “못자리를 내기에 바쁜 

모양이니 내가 대신 못자리를 부어주리라” 하시고 지게 위에 

있는 씨나락 서너 말을 망개장이 밭에 다 부으셨도다. 그는 아

무런 원망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주시는 술을 마시면서도 근심

하였도다. 주모가 들어와서 씨나락은 가지고 온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리는도다. 필성은 이상히 여겨 바깥에 나가 뿌려서 

흩어졌던 씨나락이 한 알도 땅에 없고 그대로 그릇에 담겨 있

는 것을 보고 전보다 한층 더 상제를 경대하는도다.41)

대순사상 삼요체 하나인 ‘신(信)’도 신앙에서 출발하는 데, 이는 인

간 인격을 결정하는 척도이다. ｢대순진리요람｣에서도 ‘신’을 이같이 

풀이하고 있다.

한마음을 정(定)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僻)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變)하

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

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

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

(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

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

성(精誠)하여 기대(企待)한 바 목적(目的)에 도달(到達)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42)

41) 같은 책, 행록 2장 24절. 

42) 대순진리회요람,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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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알아차리는 자각이 전제된

다. 자각을 통한 믿음으로 확신을 두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부정할 수 있다.43) 의심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대순사상에서

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한 후에 어김없이 내년의 농

사를 위해 곡식의 종자를 남겨두는 것에 비유한다. “나의 말은 한마디

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44)라고 하여 상제에 대해 흔

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상제를 믿으면, 하늘도 오히려 두려워한다. 

보라. 선술을 얻고자 十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

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十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

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 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 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 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

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

리면서 찬란한 보련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45)

이처럼 개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상제의 천지공사를 믿고 따르면

서 동참을 중시한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 막연하고 무계획적이면, 자

포자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믿음에 있어 자신의 역량을 살

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이룬 후

에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우면서 단계적으로 정성을 다해 이루어 나가

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기약과 한도의 원칙’이다.46) 믿음이 전제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대순사상의 이상적 인간

상은 무자기의 도통 군자로서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결과로 나타난다. 

43) 대순지침, p.53, “성ㆍ경ㆍ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 작업이 신(信)이다.”

44) 전경, 교법 2장 2절.

45) 같은 책, 예시 83절.

46) 이항녕, ｢신(信)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11 (200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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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과 인간이 화합하여 새 가치를 창출함으로 ‘신사가 성공하고 

인사가 성공하며, 인사가 성공하고 신사가 성공함’이다.47) 상제 신앙

으로 사심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하게 한다.48) 이로써 자신도, 남도 

그리고 상제마저 기만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2.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철학적 차원

대순사상은 상제 신앙을 전제로 한다. 종교현상의 철학적 차원은 

무위이화와 연결된다. 대순사상에서의 ‘성’은 상제를 모시는 인간의 

마음자세로서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무자기’로 끊임없

이 조밀하고 틈과 쉼이 없이 늘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상

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한 상제 응답에 관하여 전경에서

는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라

고 한다. 무위이화로써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이루어진

다. 도덕경에서는 ‘무위이민자화(無爲而民自化)’라고 하여, ‘내가 일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무욕하면 저

절로 질박해진다.’49)고 말하며 무위와 무욕을 강조한다.

도를 따르되 함부로 자신의 의도를 개입시키는 인위적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절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

위적 제도가 아닌 무자기의 덕성 함양으로 이치에 맞게 이룸을 뜻한

다. 전경에서 무위이화는 상제께서 정하신 도수에 의거 신명이 용사하

고 이에 따라 새 기틀이 열린다. 이는 인간의 삶에 신명이 함께 작용

하기에 인간계와 신명계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림과 

상관한다.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상생의 천지 대도를 열어 놓았으

47) 전경, 교운 2장 42절, “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

48) 대순지침, p.75.

49) 道德經 57장,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靜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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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명계의 구조와 질서를 바로잡았기에 신도로써 모든 일이 원만하

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전제된다. 

또한 무위이화의 철학적 차원은 생장염장 사의에도 무위이화 속성

이 담겨 있기에 성경신 삼요체로 일관하여 무자기의 양심을 지켜나가

면 무위이화 방식의 상제 덕화(德化)로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신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개 신심을 일으키다가 자신이 마음먹은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

지 않으면 원망을 일으켜 신심마저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성

패 여부에 상관치 말고 그 믿음을 일관대로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무

위이화 마음가짐으로 대순사상 성경신 삼요체를 잘 지키면, 천지 도수

에 따라 작위나 인위, 삿됨이 없이 끊임없이 각자 맡은바 몫을 제대로 

수행하여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기에 이렇게 명시한다.

우리 도(道)는 신도(神道)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함은 

신도와 인위적(人爲的)인 사도(邪道)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50)

성경신 실천을 복 받기 위한 도구로 억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지 

못해 그르칠 수 있으니,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상제 덕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풀리게 된다. 아울러 ‘무위이화’는 덕의 실천과 연동되어 

있다. 도덕경에는 도가 잃어졌을 때, 덕이 뒤를 잇게 한다는 의미로 

‘실도이덕(失道以德)’이라고 한다. 도의 대칭이 덕이 아니라 도가 잃어

졌을 때, 덕을 실천하라는 뜻이라고 할 것이다. 선한 자를 선하게 여길 

것이며 선하지 못한 자도 선하게 여길 것이니 이것이 덕스러운 선이다. 

어떤 대상을 상위적 대립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두터

이 품어 대립과 투쟁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로 이끈다는 내용이다.

이 조화가 있는 곳에 밝은 일상이 회복된다. 무자기의 마음가짐은 

하늘의 도와 같아 활줄을 당기는 방향과 화살이 나가는 방향이 상반

50) 대순지침,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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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받아들인다. 높은 자를 낮게 하며, 낮은 자는 높이며,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부족한 자를 채워 준다. 성경신을 ‘실천하면 실천하는 태

도’로 담담하게 살며, 어진 덕의 삶으로 황홀한 도의 경지에 이른다. 

성경신을 유위법에 묶여 실천하기보다 철학적 차원을 살려 무위를 실

천함으로써 주위에 덕을 베풀고 상생 문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 무위이화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철학 차원을 제시하고 있고 대

순사상에서도 이를 중시하고 있다. 무자기(毋自欺)로 행하되 행한 것

에 대한 집착을 여의게 될 때, 천지신명들이 상제께서 짜 놓은 도수에 

따라 작위나 인위, 삿됨 없이 각자 많은 일을 수행함을 말한다. 인위

적이지 않고 개인 차원의 사(私)와 거짓 차원의 사(邪)가 배제된 공평

무사(公平無私)한 진리로 돌아가는 것은 천지신명이 공정하고 사사로

움이 없는 존재로 천지공정(天地公廷)에 임하기 때문이다.

유월 어느 날 밤에 도적이 백 남신(白南信)의 친묘를 파고 두골을 

훔쳐 가는 일이 발생하자 김 병욱이 사람을 보내어 상제께 이 소식을 

아뢰었다. 상제께서 촛불을 밝히시고 밤새우기가 초상난 집과 같이 사

흘을 지내시고 난 후 남신에게 “두골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적한 

곳에 거처하되 다른 사람의 왕래를 끊고 기다리면 처서 절에 그 도적

이 두골을 가져오리라”라고 전하게 하시었다. 

남신은 백운정(白雲亭)에 거처하면서 명을 좇으니라. 七월에 

접어들면서 친산의 아래 동리의 어른이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친산 밑에 사는 사람으로서 굴총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두루 찾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묘

주의 상을 후하게 주기로 결의하였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각방

으로 찾는 도중에 두골을 가지고 마을 어른을 찾는 동리 한 사

람이 나타난지라. 그 어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백운정에 있는 

묘주를 찾으니라. 그날이 곧 처서절이었도다. 그런데 두골을 찾

았다는 자가 도적의 누명도 벗고 상도 탈 욕심으로 동리의 어

른을 찾았도다.51)

51) 전경, 행록 4장 2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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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제 신앙에는 무자기 성경신을 교리 차원에서 부각한다면, 

무위이화 성경신은 철학 차원에서 강조된다. 결국 일을 성취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위나 삿됨이 없는 신도로써 이루어진

다. 이에 자연의 은총도 18세기 이후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계 은총이 

아니라 자기에 알맞게 스스로 이룬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이처럼 

물질계 자연이 아니고 무자기의 도를 성경신으로 실천하면, 신도(神

道)에 의해 스스로 알맞게 이룬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철학적 차원에

서 무자기의 도에 따른 자유자재한 모습을 무위이화로 강조함이다. 

아울러 무위이화는 주관과 객관, 상제와 인간의 거리를 많이 좁혀 

포일(抱一) 사상을 고취하는 연유가 된다. 서양 종교와 달리 대순사상

은 포일의 도통진경으로 성경신이 작용한다. 대순사상 삼요체의 성경

신은 ‘포일(抱一)’의 조화의 소임 이외에 형평 작용을 함께 나타낸다. 

신도는 마치 휘어잡은 활과 같아서 활줄을 당기는 방향과 화살이 나

가는 방향이 상반됨과 같이, 높은 자를 낮게 하며, 낮은 자는 높인다. 

하면서 하지 않는 무위로 살아야 비로소 도통진경을 이루어 마침내 

황홀한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Ⅳ. 인내천과 삼요체의 상관연동

1. 성경신의 상관관계

동학사상 성경신은 종교현상으로서 윤리적이며 법적 차원, 대순사상 

성경신은 종교현상으로서 교리적이며 철학 차원에서 양자의 차이를 드

러낸다. 동학사상 성경신이 도성 덕립을 중시하여 한울님 모심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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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천의 자기실현으로 결실을 맺는 인간의 성화(聖化)가 중심이라면, 대

순사상 성경신은 상제 신앙에 초점을 두고 영통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

성을 다하며 지성으로 소정 주문을 봉송하는 믿음으로 상제하감(上帝

下監)에 따른 천지신명 보살핌의 무위이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관관계에서 드러나는 무극 안의 내면소통과 상제 향한 

초월소통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수운은 한울님 모심의 시천주(侍天主)

를 표방하고, 해월은 한울님 양육의 양천주(養天主), 그리고 의암은 한

울님 실현의 체천주(體天主)로 이어져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성입덕 윤리 차원으로 한울님 실현을 이 땅에 구

현한다. 한울님의 실현은 내면소통으로 우주 본성을 지키는 동시에 우

주의 ‘한’ 생명에 대한 자각적 실천이 윤리 차원으로 드러난다. 이에 

인간은 한울님 신성에 대한 내면소통을 통해 만유 근원에 대한 성실

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 수운은 도성입덕의 성경신을 동학 정

신으로 풀이하고, 내면소통으로 무극대도 도성입덕(道成立德)을 성취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동학은 마음을 굳게 지키는 ‘수심(守心)’과 

기운을 바르게 하는 ‘정기(正氣)’로 한울님 가르침을 받아 자연스럽게 

천심과 내면 소통을 이루어 인간이 성화(聖化)될 수 있음이다. 그런데 

수운이 지키려는 마음은 후천의 마음이었다. 수운은 ‘기체심용(氣體心

用)’ 관점에서 내면 소통으로 자신의 기운을 지기(至氣)와 일치시켜 

한울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수심법에 따른 실

천은 마음을 정기(正氣)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화지신(氣

化之神)에 의한 내면 소통으로 천령(天靈)을 받는 시천주가 이루어지

고, 한울님 마음의 천심을 자신의 오심(吾心)으로 받들어 지키는 것이 

인내천 성경신의 요체라고 할 것이다. 

바른 기운 속에 바른 마음이 깃든다고 볼 때, 동학의 정기(正氣) 법

은 내면소통으로 한울님을 내 마음에 깃들게 하는 법으로, 한울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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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첩경을 이룬다. 이에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심정기법’은 

한울님 믿음을 내면소통으로 마음속에 굳게 지키고 한울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다잡아 현재 마음을 갈고 닦으며 기운을 올바르게 

지켜 자신을 인내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는 수도의 최고 목

적, 도성입덕(道成立德)으로 나아가는 마음 바탕을 형성한다.

반면에 대순사상은 천지공사 주체로서 초월소통의 상제 신앙에 기반

을 두어 상제덕화가 온 누리에 골고루 미칠 때, 성경신으로 포덕천하

가 이루어지고 무자기의 양심이 깊어 감에 따라 지상 선경이 보다 빨

리 성취되고 무위이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이다. 상제의 무

한 무량의 덕화가 구현됨으로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천지성경신이 

초월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온 누리에 미쳐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

더라도 친절히 대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스스로 겸손한 무자기 미덕

을 갖춘다. 특히 전경에서 무위이화는 상제께서 정하신 도수에 따라 

초월 신명이 함께 용사하고 이에 따라 새 기틀이 열린다고 한다.

인간의 삶 속에 초월 신명이 함께 작용하기에 인간계와 신명계는 

초월소통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천지공사 주체로서 상제에 대한 

신앙으로 소통하며 이미 이루어진 천지공사를 확인하면서 상생의 천

지 대도에 동참한다. 이를 통해 바로잡힌 신도로써 무자기의 양심을 

회복한 초월 소통으로 모든 일이 일상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믿

음을 꾸준히 증장시킨다. 대순사상 삼요체 무위이화 철학 차원은 초월

소통을 이루는 성경신을 일상으로 살린다. 교리적 차원에서 무자기의 

양심을 지켜가고, 철학 차원에서 무위이화 방식의 상제 덕화로 일을 

풀어감으로써 신심을 돈독히 유지할 수 있다. 대순사상 삼요체는 초월

소통에 따른 무위이화 생활화로 자신의 무자기를 판단하는 양심으로 

삼되 일상성패 여부에 상관치 않으면서 초월소통으로 일관하게 상제

신앙을 무자기(毋自欺)로 ‘일이관지(一以貫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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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존엄의 삼투연동

동학 인내천에서는 도성입덕의 윤리 차원과 수심정기의 법적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본래 마음을 잘 지키고, 각자에게 주어진 기를 바르게 

실천하는’ 내면소통 주문을 이어간다. ‘본래 마음’은 하늘로부터 품부

(稟賦)를 받은 마음으로, ‘잘 지키는 것’은 내면소통을 위한 주문과 심

고(心告)로서 실천한다. 수심정기를 행할 때 내면소통 주문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이다. 경건하게 한울님 모시는 주문을 활용함

으로써 지기(至氣)로서 내면으로 소통하며 한울님이 기화(氣化)한 자아

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신으로 믿으며 ‘만사형통을 기원한다.

말하기를 ‘나에게 신령스런 부적이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

요 그 모양은 태극(太極)이며, 또 다른 모양은 태극이다. 나의 

이 신령스런 부적을 받아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하고, 나의 주문

(呪文)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상제 위하도록 가르치면 너 역시 

길이 오래 살고 세상에 덕을 펴게 되리라’52)

수운은 ‘한울님’으로부터 ‘영부(靈符)’와 ‘주문(呪文)’을 받았다. 동학

의 영부는 음양대대(陰陽待對)를 이루는 태극의 ‘이(二)’와 ‘음양중(陰

陽中)’ 통일을 이루는 ‘궁궁(弓弓)’ 삼(三)이 내면소통 묘합으로 작용한

다. 이(二)와 삼(三)은 일종의 ‘한’의 묘합(妙合)으로 내면소통 무궁 조

화를 일으킨다고 믿는다. 특히 이(二)와 삼(三) 사이에 알 수 없는 ‘불

연기연’(不然其然) 묘합이 작용함으로 영부를 믿는다. 아울러 음양대대

(陰陽待對) 인식 질서가 ‘유(有)’의 태극이라면, 음양대대로 인식할 수 

없는 미지 세계는 ‘궁궁’의 무극(無極)이다. 동학의 ‘궁궁’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묘한 무극으로서, 신명의 대도를 내면소통으로 살려서 조화 

세계로 이어간다. 

52) 東經大全 ｢布德文｣ 참조.



296 대순사상논총 제48집 / 연구논문

이처럼 내면소통 조화를 이루어 동학은 영성 세계를 펼친다. 수운

의 조화 세계도 ‘무위이화(無爲而化)로 조작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며, 

주문의 내면소통 조화는 음양화합 ‘충화지기(沖和之氣)’이다. 천지, 귀

신, 음양의 ‘무위이화’(無爲而化) 인내천이 이루어지기에 동학의 지상

천국을 이 땅에 열고자 염원한다. 동학 선경은 현세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고 믿기에, 한울님 덕은 천지의 합덕(合德)으로 드러난다.

또한 해월은 양천주를 통해 삼경 사상을 표방하였는데, ‘삼경’은 ‘경

천(敬天)’, ‘경인(敬人)’, 그리고 ‘경물(敬物)’이다. 공공인격 함양에서 

경물(敬物)이 그 꼭짓점을 이룬다. ‘경물’에서 ‘물’(物)은 생명을 살리

는 한의 ‘물적 존재(物的 存在)’를 말한다.53) 동학 한울님은 타계의 

초월 존재가 아니며, 신명의 빛을 통해 내면소통으로 비추는 명암상통

(明暗相通)의 ‘영성 인본주의’로 작용하기에 인간존엄에 대한 믿음을 

표방한다. 동학 한울님은 인간 내면에 내재하면서 만물을 감싸는 포월

(包越)의 존재이다.54) 존재론적 불안에서 신명을 지향하고, 타락한 자

기 본위에서 벗어나 성경신 내면소통으로 인간존엄을 회복하려는 뜻

이 인내천에 담겨 있다. 

내면소통으로 말미암아 성경신이 지극하고 신명계가 감응함으로 성

의를 다해 성경신에 충실하고, 초월소통에 따른 천지신명 가호까지 받

는다. 동학에서 인간은 내면 성품으로 한울님을 섬기기에 하늘처럼 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알아차림을 중시한다. 동학의 인간존엄은 ‘공

과 사’의 갈등 문제를 질서와 혼동의 상반상생(相反相生)으로 아우르

기에, 이질 변수를 매개하는 진폭이 크게 나타났다. 신명계ㆍ인간계 

매개의 교호작용은 내면소통으로 증폭되어 현상 변화를 수반한다. 동

53) 김용환, ｢동학의 공공행복 전망과 실제｣, 윤리교육연구 32 (2013), p.129.

54) 길희성, 영적 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2021), p.809. 영혼이 인간 본성과 계합
(契合)하는 내면소통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시공 초월의 초월소통으로 영성 
불꽃이 드러난다. 이는 곧 인간의 덕목이 위주인가 아니면 초월적 신앙이 우선인가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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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은 해월신사법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事人如

天)’. 여러분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요.55)

인간존엄은 동학 인내천과 대순사상 삼요체 사이에서 삼투연동을 

이루어 타자를 배려하며 자타의 공공행복을 중시하고, 상호 호혜 실천

을 가능하게 하였다. 역사적으로 동학사상은 ‘참동학’의 대순사상으로 

이어지면서, 동학 신자 간에 회자되었던 ‘대선생(代先生)’의 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남으로써 양자 사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삼투연동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면소통 인간존엄은 초월소통 인존사상과 활연

관통함으로 내면과 초월은 그 이원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존엄의 궁

극 이치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1860년 음력 4월 5일, 수

운은 경이로운 천상문답(天上問答) 영성 체험을 하였는데, 전경에서

는 동학의 천상문답에서 언급한 상제가 구천상제 자신임을 이렇게 밝

혔다. 내면소통 지기(至氣)는 초월소통 당체(當體), 상제와 만남으로 

삼투연동에 따른 인간존엄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한다.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

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

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 간

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

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56) 

55)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人是天 事人如天 吾見諸君 自尊者多矣 可嘆也.”

56) 전경, 권지 1장 11절.



298 대순사상논총 제48집 / 연구논문

Ⅴ. 맺음말

동학 인내천은 시천주, 양천주를 통해 한울님을 모시고 한울님을 양

육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으며, 체천주에 이르러 한울님의 뜻을 이 땅

에 구현하려는 목표를 설정, 이 땅에 한울님 나라를 세우고 펼치는 동

학 길이 되었고, 그것이 인간존엄 구현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1860년

에서 1905년까지 45년 동안, 동학 염원이 상제 천지공사 9년에 집약

되어 수평적 음양합덕(陰陽合德) 경지, 수직적 신인조화(神人調和) 경

지로 나아가 세계의 묵은 원한을 해소하고 함께 서로를 살리는 해원상

생(解冤相生) 단계에 이르러서 인존시대(人尊時代)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는 공사(公私)가 공공(公共)으로 회통하고 상생하는 천지공사 완

수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바로 이 단계에서는 내면소통과 

초월소통도 원만하게 영성으로 회통한다. 이에 상제께서도 시천주 염

송이 헛되지 않음을 이렇게 밝혔다.

상제께서 어느 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루려면 황극신(皇極神)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

씀하셨도다. “황극신은 청국 광서제(淸國光緖帝)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 우

암(宋尤庵)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侍天呪)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運喪)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

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御路)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에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57)

신명과 인간은 내면소통으로 긴밀한 ‘상추상응(相推相應)’ 관계를 

형성한다. “마음이란 귀신에게 있어서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

57) 같은 책, 공사 3장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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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신이

다.”58) 내면소통은 상제 신앙에서 나타나듯 초월소통으로 이어지면서 

명암상통을 이루어 영성으로 회통한다. 동학 양천주에서 강조한 인간

존엄, 대순사상의 성경신 삼요체에 따른 인존시대 구현이 영성 회통 

단계에 이르러 내면소통의 음양합덕뿐만 아니라 초월소통의 신인조화

로까지 그 외연을 넓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는 동학 

성경신을 포용하고 확장하였다. 결국 동학 인내천과 대순사상 삼요체

는 인간존엄 구현으로 천부경 ‘한’의 영성 작용에 근거하여 상관으로 

삼투연동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58) 같은 책,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
道路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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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Donghak’s 
In-nae-cheon and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59)

Kim Yong-hwan*

Donghak’s teaching, In-nae-cheon, means “humans are divine.” 
It is said, “When humans were formed, God’s blessing was 
required for their formation.” Donghak’s Sincerity, Respectfulness, 
and Faithfulness is based on believing in God, respecting God, and 
practicing His teachings with utmost sincerity. These are key to 
implementing In-nae-cheon. On the other hand,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also Sincerity, 
Respectfulness, and Faithfulness, appear in a religious sense. 
These can be distinguished from Sincerity, Respectfulness, and 
Faithfulness in the Donghak moral sense. Sincerity, Respectfulness, 
and Faithfulness in the context of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goes beyond moral awareness, and calls for 
belief in God as the Absolute. Accordingly, Sincerity, 
Respectfulness, and Faithfulness in this context, that of Daesoon 
Thought, aims at the realization of an Earthly Paradise wherein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thical Education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George Mas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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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will can be achieved. Humans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Earthly Paradise value the practice of Sincerity, 
Respectfulness, and Faithfulness. In Daesoon Thought, it is said 
that when one exerts sincerity, respect, and faith in God (Sangje), 
all the blessings and fortune of the Later World, even those of 
longevity, will be endowed through transformation via effortless 
action (無爲而化). Accordingly, Sincerity, Respectfulness, and 
Faithfulness in the context of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is based on God’s descent into the world and His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天地公事). This is a 
religious faith that worships Sangje and is based on the doctrinal 
dimension of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毋自欺)’ and the 
philosophical dimension of Sincerity, Respectfulness, and 
Faithfulness in the context of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Donghak’s In-nae-cheon and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can be compared and analyzed. Therefore, in 
order to clearly compare and analyze the moral significance of 
Donghak history and the religious meaning of Daesoon Thought, 
Roderick Ninian Smart’s method of religious phenomenology can be 
actively used. In this way, the ethical and legal dimensions of 
Donghak’s In-nae-cheon and the doctrinal and philosophical 
dimensions of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can be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is style of research,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alization of commonly shared spirituality 
can be an opportunity for greater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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